
만화가 모리 가오루와 이리에 아키 전람회 

 -펜촉이 그리는 치밀한 세계- 

 

정교한 펜 사용으로 그려진 치밀한 세계- 

같은 시기에 데뷔해 같은 잡지에서 연재를 거듭하며 함께 성장해 온 만화가 모리 가오루와 이리에 아키. 

아날로그 스타일로 손으로 그리기를 계속 고집하는 두 사람이 만들어 내는 그림은 지극히 섬세한 선으로 

그려져 보는 사람에게 펜 끝의 힘찬 숨결을 전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엠마”, 세부까지 그려진 중앙아시아의 풍물과 

아름다운 신부들이 등장하는 “신부 이야기”. 반짝반짝 빛나는 마법과 소녀의 성장을 그린 “란과 잿빛의 

세계”, 아이슬란드의 대자연 속에서 사라진 동생의 행방을 찾는 “북북서로 구름과 함께 가라”. 
아름다운 선화와 화려한 컷 연출과 대사가 만들어내는 줄거리는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이야기로 독자를 

매혹시킵니다. 
본 전람회에서는 원화와 함께 동인지 시기의 작품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작업 책상 주위나 창작 메모, 

취재하는 모습 등 집필 현장도 소개합니다. 이야기의 세계는 물론, 한 장의 원고가 탄생하는 과정까지 

소개합니다. 만화가와 그 만화가 가진 열정을 꼭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년 11월 2일(토)~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세타가야 문학관 2층 전시실 

주소 

도쿄도 세타가야구 미나미카라스야마 1-10-10  

시간 

10:00~18:00(전람회 입장, 뮤지엄샵은 17:30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익일 휴관) 

연말연시(2024년 12월 29일~ 2025년 1월 3일) 

관람료 

일반 1,000(800)엔 

65세 이상·대학생·고등학생 600(480)엔 

초·중학생 300 (240) 엔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500엔(단, 대학생 이하는 무료) 

※괄호 안은 단체 할인, 세타가야 아트 카드 할인 요금 

※11/8(금)은 65세 이상은 무료입장 

※11/16(토), 17(일)은 세타븐 마켓 개최에 따라 입장 무료 

티켓 정보 

온라인 티켓 및 당일권을 판매합니다. 

※온라인 티켓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타가야 문학관 홈페이지 (https://www.setabun.or.jp/)를 

참조해주세요. 

※전화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괄호 안은 20명 이상의 단체 이용이나 '세타가야 아트 카드' 등의 각종 할인 요금입니다. 

※각종 할인의 경우, 수첩 등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주세요.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대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의 도우미(1명까지)는 무료입니다. 

※10월 5일(토)은 60세 이상 무료입장, 11월 8일(금)은 65세 이상 무료입장 

※11월 16일(토)·17일(일)은 세타븐 마켓 개최에 따라 입장 무료 



데라야마 슈지 전람회 

-세타가야 문학관 컬렉션전 2024년도 후기- 

 
표현 활동의 풍부한 가능성을 모색한 데라야마 슈지(1935~83)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종횡무진 누비며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현재도 희곡 재연이나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팬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교과서에 실리는 등, 데라야마 작품은 사춘기의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이에게 

시대를 넘어 계속 회자되고 있으며 그 작품의 보편성이 새로운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데라야마 

슈지는 18세에 '단가 연구' 신인상을 수상. 이후 '하이쿠'와 '단가' 등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창작활동의 

기반을 옮겨 가요 작사와 방송시(라디오)로 활동 장르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30세를 전후하는 1960년대 

후반에는 세타가야구 시모우마로 거주지를 옮겨, 연극 실험실 ‘덴조사지키’를 설립합니다. 장편 

소설이나 희곡, 평론 등 새로운 집필 활동을 병행하며 연극이나 영화 같은 예술 장르로 나아가는, 

데라야마에게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이 세타가야 시기였습니다. 
데라야마 탄생 90 년을 맞이해, 본 전람회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해 온 관련 컬렉션을 

한자리에 전시합니다. 자필 서한이나 ‘덴조사지키’에 관한 자료(원고·대본·포스터) 등 약 150점의 

자료로, 데라야마 슈지의 인물상과 그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간 

2024년 10월 5일(토)~2025년 3월 30일(일) 

*기간 중 정비 휴관 있음 

장소 

세타가야 문학관 1층 전시실 

주소 

도쿄도 세타가야구 미나미카라스야마 1-10-10 

시간 

10:00~18:00 (전람회 입장, 뮤지엄샵은 17:30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관하고 다음 평일 휴관)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관내 정비기간(3월 10일~18일) 

관람료 

일반 200엔(160엔) 

고등학생·대학생 150엔(120엔) 

65세 이상, 초·중학생, 장애인 수첩 소지자 100엔(80엔) 

※괄호 안은 20명 이상의 단체 이용이나 '세타가야 아트 카드' 등의 각종 할인 요금입니다. 

※각종 할인의 경우, 수첩 등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주세요.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대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의 도우미(1명까지)는 무료입니다. 

※10월 5일(토)은 60세 이상 무료입장, 11월 8일(금)은 65세 이상 무료입장 

※11월 16일(토)·17일(일)은 세타븐 마켓 개최에 따라 입장 무료 


